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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외 생성형 AI가 한국어의 문법에 대해 모국어 화자와 유사한 수

준의 문법적 능력을 갖고 있는지 살피기 위한 연구, 한국어문법 개론서 수준에서 

용언의 활용과 관련하여 생성형 AI가 어느 정도 한국어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

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남기심고고영근 외(2019)의 『새로 쓴 표준 

국어문법론』의 ‘4장 용언과 어미’ 부분, 국립국어원(2005)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

어 문법 1』의 15장 단어의 갈래 가운데 ‘동사, 형용사, 이다’ 부분, 고영근고구본관

(2018)의 『개정판 우리말 문법론』의 6장 ‘용언과 그 쓰임’ 부분의 용례를 대상으

로 평가 데이터 세트를 구성하기로 한다. 이들 개론서를 대상으로 하여 평가 데

이터 세트를 구성하는 것은 개별 학술 논문에 비해 주관성이 다소 덜하고, 해당 

문장이 어떤 문법 항목의 문법성 판단에 관한 것인지 분명하기 때문이다. 생성형 

AI의 과제 수행에 필요한 프롬프트는 인간과의 의사소통과 최대한 유사하게 작성

하되, 비문을 교정할 때 평가 대상 문법 항목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평가 

의도를 반영하였다. 

한국어 용언의 활용에 대한 문법성 판단 테스트에서 ‘축약, 품사 선택 제약, 의

미 제약, 시제 제약, 서법 제약’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오류를 보이는 경향이 있

다. 국외의 생성형 AI와 비교했을 때, 국내산인 ‘CLOVA X’가 문법적 이해 능력에

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정확률을 보이는데 이는 ‘어미’ 가 형태와 주로 관련되며, 

‘CLOVA X’가 더 많은 한국어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

에도, ‘불규칙 용언의 활용’과 ‘서법 제약’에 대해서는 모든 생성형 AI가 높은 오류

율을 보이는데, 용언의 품사와 어미의 서법 제약에 관한 정교한 평가 데이터 세

트의 개발과 실험, 이를 통한 오류 유형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용언에 

대한 문법적 생산 능력 평가는 용언의 이해 능력 평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정확

도를 보이며, 용언의 활용 시 시제, 서법, 의미 제약을 고려하여 올바른 문장을 

생성해 내기 위해서는 현재 개발된 생성형 AI는 국내외산 모두 큰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능 개선을 위해서는 저자원 언어인 한국어 데이터에 대

한 입력과 함께 오류 유형별로 학습 가능한 데이터 세트의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